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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말

매사냥이란 매를 이용하여 꿩이나 새, 토끼 등을 잡던 사냥을 말한다.1 ) 매우 오랜 역사

를 갖고 있는 이 전통적인 수렵 방식은 조선시대에 많이 행해졌으나, 이제는 그 명맥이 거

의 끊어져 무형문화재로써 겨우 그 명맥을 유지해 나가고 있다.2 ) 그런데 매사냥이 당시

사람들의 생활에서 수렵방식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었다. 즉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매사

냥에 대해 관심이 있었으며, 매사냥 자체가 당시 사회 모습을반영해주고 있는 하나의 사

례라는점에서전통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열쇠라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매사냥에 대해서 충분한 연구가이루어졌다고는 볼 수 없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주로 민속학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져 왔으나 중요성에 비하여 양적인

면에서 그다지 많지 않다.3) 이러안 연구 가운데 문화재관리국에서 1 9 9 3년에 발간한『매

사냥 調査報告書』는 역사적문헌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지조사 결과를 정리함으로써 매

사냥에대한 여러 가지 흥미로운 사실들을 밝혀주고 있어서주목된다. 

그러나 위의 보고서는 몇가지 점에서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첫째 과거의 문헌자료를

주로『朝鮮王朝實錄』이라는 관찬사료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조선시대 매사냥의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였다. 관찬사료는 그 성격상 통치에 필요한 사실만을 기록하고 있

기 때문에 매사냥의 실태와 관련된기록이많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로 조선시대 매사냥을 보는 보고서의 관점을 지적할 수 있다. 매사냥을 단순히 지

배층의 오락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그

리고 그것이 어떠한 사회적인 구조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못하였다. 

최근 한국사학계에서는 생활사에 대한 관심이 부쩍 증가되었다.4 ) 그런데 이러한 생활

사 연구는 당시 생활의 모습을 복원하는 것이 일차적 과제이지만,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점은 그러한 생활의 모습을 갖게 된 당시 사회적인 관계나 구조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1) 裵桃植, 1993,『韓國民俗의現場』, 집문당, p.439

2) 현재매사냥은대전시와전라북도무형문화재로지정되어보존되고있다.

3) 기존의매사냥연구로는다음과같은성과가있다.

김광언, 1981,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1 2권, 文化財管理局

김선풍외, 1993,『매사냥調査報告書』, 文化財管理局

裵桃植, 1993,『韓國民俗의現場』, 集文堂

4) 이러한관심에대한반영으로최근한국고문서학회주관으로『조선시대생활사』1·2가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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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이다. 가령 매사냥의 경우‘누가 어떻게’매사냥을 하였는가라는 현상도 중요하지

만, 매사냥을 가능할 수 있었던 각종‘사회적인 관계’도 살펴보아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여기에서는 오희문(吳希文, 1 5 3 9∼1 6 1 3년)의『�尾錄』5 )을 통해 1 6세

기 후반, 정확하게는 선조 3 0년( 1 5 9 7년) 2월에서 선조 3 4년( 1 6 0 1년) 2월까지 만 5년

간 강원도 평강지역을 중심으로 한 매사냥의 실태와 그 성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일기라는 기록은 지은이의 편견이 내재해 있기는 하지만, 세세한 일들을 기록한 것인 만

큼 이것보다 당시의 생활을 더 잘 알려주는 기록은 드물다. 이런 점에서 오희문의『�尾

錄』은 당시 매사냥을 살펴보는 데 더없이 좋은 자료가될 것이다.6 )

대상 시기는 오희문이 강원도 평강현에 살았던 시기로 한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이 시

기에 일기에서 매사냥과 관련된 기록이 집중적으로 나오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 때 매사

냥 관련 기록이 집중되는 까닭은 이 지역이 오희문이 살았던 다른 지역보다 매사냥이 성

행하기도 하였지만7 ), 오희문이 매사냥을 할 수 있는 여건도되었기때문이다.8 )

이런 점에서 우선 당시의 매 포획 방법부터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서 이렇게 포획된 매

의 가격을 알아보고, 당시에 어느 계층에서 매사냥을 하였는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그럼

으로써당시 매사냥의 실태를 짐작해 보고자한다.

둘째로는 당시인들에게 매사냥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매사냥

을 하는 이유가 과연 단순한 오락기능만이 있는지 혹은 또 다른 의미도 있는가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이것은 주로 매사냥으로 획득한 꿩에 대한 당시인들의 용도 및 관념에 초점

이 맞추어질 것이다. 아울러 매사냥을 둘러싼 이해관계와 그로 인한 갈등도 알아보고자

한다. 이것은 당시 매사냥도 당시의 사회를떠나서이해할 수 없음을보여주고 있다. 그럼

으로써 비록 짧은 시기이지만 당시 매사냥의 실태와 그 성격을 조금이나마 살펴보고자

하는 데에 이 글의 의도가있다.  

5 )『�尾錄』은吳希文이임진왜란이일어나기전해인 선조2 4년(1591) 11월부터선조 3 4년(1601) 2월까지피난하면서겪었던일

을기록한일기이다. 원래해주오씨가문에소장되어있는이일기는현재 국사편찬위원회에서1 9 7 1년에간행한 바있으며, 해주

오씨추탄공파종중에서도번역하여발간한적이있다. (이민수역, 『�尾錄』, 경인일보사, 1990) 필자는두책에서도움을받았으

며원문인용은국사편찬위원회에서간행된책을따랐다. 

6) 전경목은조선시대사람들의갖가지일상생활에대한의문을『�尾錄』을통하여찾을수있다고하면서이에대한연구가좀더

이루어지기를촉구하고있어생활사연구에있어서일기의중요성을강조하고있다. (전경목, 1996,「日記에나타나는朝鮮時代

士大夫의일상생활」, 『정신문화연구』, pp.70∼7 1 )

7) 다른지역에비하여강원도와평안도에서매사냥이성행하였음은이두지역에‘외응사’가많았던것에서도짐작할수있다. (『中

宗實錄』중종1 0년6월)

8) 이때 오희문의아들인오윤겸이평강수령으로 있었으므로오희문은다른어떤 때보다경제적으로안정되어 있었고, 수령의배

려로도매사냥을할수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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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1 6세기평강지역매사냥의관행

매사냥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매가 있어야 함은 이를 나위가 없다. 이러한 매를

포획하는 방법을『�尾錄』에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A-1. 비로소인아로하여금사람들을데리고풀을베고매그물을치게하였다. 사람들

이 말하기를전 인무일(前 寅戊日)에풀을베고후 인무일(後 寅戊日)에 그물을쳐야한다

고 하였는데 오늘이인일(寅日)이라서 사람들보다앞서터를고른것이다. 올해는기어이

매를잡아서말을살밑천으로삼고자한다.9 )『기해일록』8월 2일)

A-2. 매그물에두어둔닭을지난밤에여우와너구리가다먹었으니너무나아깝다. 가

만히들어보니최판관은큰매를잡았다고한다. 나는연달아서놓아둔닭을잃고다만한

마리의토끼를얻은것이외에는거의 2 0여 일을되어도얻지못했으니비록인력이부지

런하지못해서라고하지만나의생각이부족한탓이다. 사람들이모두말하기를정하게술

과 찬을차려서산신에게제사를지낸다면얻을수있다고하므로다음날춘금등으로하

여금지내게했다.10) }(『기해일록』9월1 2일)

A-3. 어제전언희가매를잡았고오늘은억수가또매를잡았다. 비록큰매는아니지만

마을사람들모두잡았는데, 나(오희문-필자주)는그물을설치한지몇달이되었으나, 다

만 닭만을잃어버려한탄만나오나어찌할것인가. 언신이며칠전에그물로큰매를얻어

서팔았다.1 1 ) (『기해일록』9월 1 6일) 

A - 1을 보면 일기의 주인공인 오희문이 평강 지역으로 이사 온 지 3년째 되는 해에 매

를 잡기 위하여 그물을 설치하고 있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잡은 매를 팔아서말을

사는데보태고자 하는 생각을갖고 있었음도 그의 일기를통하여알 수 있다. 

이처럼 그물을 설치하여 매를 잡는 방법은 조선시대에 흔히 사용되는 방법이었다.1 2 ) 그

런데 A - 1에서 주목되는 점은 그물을 칠 때 아무날이나 하지 않고 특정일이 정해져 있다

9) 始令麟兒率人伐草結鷹網處人言前寅戊日伐草後寅戊結家云故今日乃寅日故先人卜基今年則期欲捉之爲買馬之資矣

10) 鷹網張處引鷄去夜狐狸盡食可惜可惜�聞崔判官則捉大鷹云吾則連失引鷄只得一兎外幾至卄餘日而不得雖曰人力之不勤乃余

之無事慮也人皆曰精備酒饌祭山神則可得云故明日欲令春金等奠之

11) 昨日全彦希捉鷹今日億守又得雖非大鷹里中人皆得捉而吾則張網幾月餘而徒爲失鷄而已可嘆奈何彦臣前數日亦網得大鷹放

賣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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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이다. 이처럼 특정일에 어떠한 일을 해야한다는 관념은일기를통해 볼 때 당시에 널

리 퍼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속신은 아마도 그물로 매를 포획하는 것이 쉽지

는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것으로 보여진다. 이것은 근래의 현지 조사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새로운사실이라는 점에서매우 흥미롭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매 포획방식은 좀더 구체적으로는 어떤 것이었을까. 이것은 현지

조사에서도 확인되듯이, 그물을 설치하고 매가 오기를 사람들이 그 장소에서 기다리는

방법은 아니라, 그물만을 설치하는 방식이었다.1 3 ) 이것은 다음의 기록 A - 2를 보면 확인

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오희문은 그물을 설치한 뒤 무려 2 0여 일이 지났지만 미끼로 쓰기

위한 닭만 잃어버리고 매는 잡지 못했는데, 만약 사람들이 그물친 장소에서 계속해서 기

다렸다면 닭을 분실하는 일은 없었을것이다. 

A - 3에 의하면 비록 오희문의 과장이 있기는 하지만 매그물을 설치한 몇 명의 마을 사

람들이 매를 잡았으며, 잡은 매를 팔기도 하였던 듯 하다. 당시 매에 대한 수요가 매를 팔

만큼 많았다고 보여진다. 위의 일기에서 보듯이 매를 포획하는 때가 주로 9월인 것인 이

때부터 매사냥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매의 포획은 주로 이 시기에 이루어

졌다.

그렇다면 당시의 매가격은 얼마였기에 오희문이 살고 있는 마을 사람들이 서로 매를

잡으려고 했을까.1 4 )『�尾錄』에 당시 매가 거래되었던 몇가지 사례가 나오고있다.  

B-1. 김언보가팔뚝에매를갖고왔다. (생략) 어떤사람이와서파는데포목1필반을주

고바꾸었는데길들여서매사냥에쓰려고한다고하였다.1 5 ) (『정유일록』1 1월 1 9일)

B-2. 김억수가이천에서돌아왔는데잃어버린작은매는부득이하게다른매로바꾸어

왔다. (생략) 이천수령이(매를갖고간사람을) 가두어놓고독촉하자밭을팔아매와바꾸

어보냈으니매우미안하다.1 6 ) (『정유일록』1 2월 4일)

12) 이러한포획방식은김선풍의연구에서러시아에서발간한 조사보고서를인용하여설명한바있다. 그내용을 소개하면, 포획방

법은높은바위위에미끼로써닭한마리씩을넣어몇개의그물을치는데, 닭을발견한매는이에달려든다. 이때그안에설치

된작은그물에걸리게되어 날아갈수없게된다고 하고있다(『國譯韓國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p.469). 따라서이와

같은그물포획방식이보편적인방식임을알수있다.

13) 김선풍외, 앞의현지보고서에서 그물을이용하여매를포획하는 방법을두가지로소개하고있는데, 하나는그물을설치하고

사람들이그자리에서기다리는방식과다른하나는그물만을설치해두는방식이그것이다.  

14) 중종때매의가격이베 5 0∼6 0필이었음이언급되고있다. (『中宗實錄』, 중종3 2년윤 1 0월)

15) 金彦寶臂鷹來見(中略)有人來賣布一疋半換之欲馴放云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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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3. 김억수가준 매를철원품관이사기를원하였다. 오승포두필, 무명 1필을받고보

냈다. 매사냥을하지못하고집에두는것보다파는것이나아비록많이받지못하였으나

파는것이다. 다만 (받은) 무명이엉성하고짧은것이안타깝다.1 7 ) (『무술일록』1 2월 2 2일) 

B-4. (생략) 안협에사는진수가값을가지고와서절실히팔라고하여처음에는허락하

지 않았으나다시생각하니비록훈련시켜날릴수는있으나집에는매를아는자가없어

서매번다른사람의힘을빌려날리니꿩을나누어야하므로얻는것이많지않으며, 하물

며이매는일찍이콧병을앓아만약다시날려병이재발하면구할수없으며날려서잃어

버리게되면본전도잃어버릴 것이다. 다른 많은사람들도 팔기를권하므로 팔기로하였

다. 무명 6필에새백목저고리, 정목 2필을받고또후일에꿩 1 0마리를잡아서바치기로

하였다. 이매는이미두번묵은매이므로금년에는아주잘길들여졌으며앞뒤로한개도

옛깃털이없고그색이은(銀)과비슷하여사람들이모두사고자하였으나가격이비싼것

을꺼려하였다. (생략)1 8 ) (『경자일록』1 0월 9일)

위의 기록에서 매가 거래된 사례를 보게 되면, 매의 가격이 일정치 않음을 알 수 있다.

적게는 포목 한 필 반에서부터 많게는 포목 8필 및 옷 등으로 가격의 편차가 매우 크다.

이처럼가격차가 있는 원인은무엇보다도 매의 상태에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매가 길들여 졌는지의 여부와길들여진 매 가운데에서도 매의 외관이 어떠한가가 매

가격의 기준이 되고 있음을 위의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우선 매가 길들여져 있지 않게

될 경우 그 매의 가격은 그다지 비싸지 않다. 그것은 B - 1의 기록으로 확인이 되는데, 김

언보가길들여지지 않은 매를 포목 한 필 반을 주고 구입했기 때문이다. 

B - 2·3의 기록도 길들여지지 않은 매의 가격을 나타내고 있다. 다만 이천에서의 밭은

팔아서 매를 구입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정확한 밭의 가격을 모르므로 매의 가격을 알 수

없다.1 9 ) 다만 이렇게 해서 얻은 매를 다시 철원 품관에게 팔 때 역시 그 가격이 높지 않은

16) 金億守自伊川還來所失小鷹不得已以他鷹徵送(中略) 伊川�囚次知督之故賣代田而換鷹授送云未安未安

17) 金億守所授鷹子鐵原品官欲買去故捧五升布兩疋木一疋而給送與其不放而坐架不若賣之故雖不多得而姑令放賣但木則�短可

恨

18) (上略) 而安峽居進守持價來謁切欲賣之初不許之更思則雖入馴可放而家無知鷹者每借他人力放而分雉則所得不多�且此鷹

曾經鼻疾若放之而前疾復發則更不可救若或見逸則返失其本人亦多勸賣之故從其願賣之奉中回奉六疋內外新件白木풋中赤

莫一價折正木二疋而給送又約後日雉十首捉獻矣此鷹今已再陳而今年則極善陳而今年則極善陳前後無一介舊羽其色如銀人

皆欲買而價高爲嫌(下略)

19) 이천사람이김억수의그물에걸린매를가지고이천으로갖기때문에이와같은일이발생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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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볼 때 길들여지지 않은 매의 가격은그리 비싸지는 않다고 보여진다.  

B - 4에서는길들여진 매의 가격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가격이 매우 비싸다. 이 매는 1년

이상을 오희문이 김업산을 시켜서 길렀던 매로 기르는 동안 그 비용이 많이 들었다. 이처

럼 사람들이 길렀던 매를 일기에서는‘陳’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사냥을 잘하는 매는 놓아

주지 않고 해를 넘겨 사냥에 계속해서 사용하였던 것에서 이러한 용어가 사용되었다.2 0 )

이처럼 길들여진 매가 비싼 원인은 누구나 매를 길들일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즉 매를

길들일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사람이 별도로 있었다. 오희문의 경우에도 비싸게 팔은 매는

김업산이라는 인물이 길들이고 관리하였던 매였다.2 1 ) 그러므로 매를 길들이고 관리하는

데에 본인이 하지 않을 경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매가 비쌌던 것이다. 아울러 길들여

진 매는 바로 꿩을 얻을 수 있으므로 매의 상품가치가 높아진것이다.  

아래의 기록은이러한매 길들이기에 따른 갈등 양상을보여주고 있다.

C. 김업산이큰매를길들이다가도로가져왔다. 전일에김업산이라는자가매를길들이

기를자원하였는데지금까지반달이지났는데오히려생기가있으니이것은비단근일에

날릴수 없을뿐만아니라파리하기가심할때에매를날려야하는데반드시김업산이란

자가밤에길들이지못하고다만가져간등유만을허비하고스스로매를가져왔으니매우

원통스럽다. 즉시전풍에게주어서그로하여금길들이게하였다.2 2 ) (『정유일록』1 2월 9일) 

위의 기록으로 볼 때 매를 길들이는 기간은 대체로 1 5일 정도임을 알 수 있는데, 이 기

간 동안 자원하였던 김업산이 오희문의 매를 길들이는데 실패하였다. 오희문은 이 매를

길들이기 위하여 등유와 매먹이를 주었으며 떡과 술을 대접하며 부탁하였던 것이다. 

오희문이 김업산에게 등유를 준 이유는매를 길들이기 위해서는 잠을 자지 않고 밤새워

사람과 친숙해 지기 위해서 불을 켜 놓아야 하였기 때문이다.23) 여기에서 오희문이 김업

산에게 매를 준 이유는 김업산이 매를 전문적으로 길들여서 매사냥을 하는 사람이었기

20) 매사냥조사보고서에는매를‘초진이’, ‘재진이’, ‘산진이’, ‘수진이’등‘진’자를써서부르는 용어에대해설명하고있다. ‘초

진이’는보라매가일년자란것을‘재진이’는초진이가삼년지난것을뜻한다고한다. (앞의책, p.48 참조) 따라서일기에나오

는‘陳’의용어와는약간의차이가있다. 

21) 『경자일록』9월9일

22) 金業山臂馴大鷹還納 前日業山者自願馴放 而至今半月 尙有生氣非徒近日不可放 瘦�甚於時放鷹 必業山者不能夜奉 徒費持去

�油自臂其鷹痛甚痛甚卽授全豊使之臂馴矣

23) 『매사냥조사보고서』, p4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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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위의 기록에서 보듯이다른 사람에게 맡긴 데에 따른 매에 대한 관리 비용이 발

생하므로 경제성이 적어져, B-4에서처럼 길들인 매를 팔려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이 시기에는 어느 지역에서나 매 사냥을 하였을까.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기

록이 주목된다.2 4 )

D. 어떤양반이이곳의매를사겠다고목화 5 5근을 주었는데충청도공주에산다고한

다2 5 ) (『기해일록』1 0월 1일)

D의 기록에서 보듯이공주에사는 양반이강원도평강까지 매를 사기 위하여 왔다는 점

은 당시 공주에서도 매사냥을 하고 있음을 반영해 주고 있다. 이것은 강원도 지역말고도

다른 지역에서 매사냥을 하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시기에 다른 지역에서도 매사냥을 흔히 하였던 것일까. 이와 관련하여 다

음의 일기 내용을살펴보자.

E. 어제저녁현의향리가문안차들어와서 (전해준) 편지를보니 (윤겸이) 요사이무사

하다고한다. 다만매를구하는사람이하루에3∼4명이넘으니응해줄수가없어극히민

망하다고한다(생략)2 6 ) (『무술일록』1 1월 1일)

이 기록은 필자의 과장이 약간 섞여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당시에 매를 구하는 사람들

이 많았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A - 3에서 보듯이 매가 포획되므로

지방관에게 매를 구해달라고 부탁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듯 하다. 비록 매를 구해 달라는

사람들이 어떤 지역의 사람들이었음이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위의 기록을 통해 매에 대

한 수요가 많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24) 보고서에는조선시대숙종이후응방이폐지되면서부터매사냥은사대부계층의 오락물로점유되기시작하여매사냥의위치변

화를야기하였으며, 특히한량을중심으로놀기를좋아하는계층에게는더없이훌륭한유흥거리를제공하였다고하고있다(앞

의 책, p.4, pp.29∼30) 즉여기에서는매사냥의확산을조선시대숙종이후로생각하였는데, 『쇄미록』에서보듯이이미 1 6세

기에강원도평강지역에서널리행해지고있음을알수있다. 

25) 有一兩班來買此處鷹捧木花五十五斤忠淸道公州居云

26) 昨夕縣吏以問安次入來見書則時無事云但求鷹者日不下三四無以爲應極悶云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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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매의 포획은 쉽지 않았다. 일기의 주인공 오희문의 경우에도 닭만 잃어버리고

매를 포획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위와 같은 부탁과 관련하여 다음의 기록을 살펴보자.    

F. 이자미의 종 석수가용인에서 매를 구하는일로 찾아현에 이르렀는데 그것 때문에

여기에왔다. 관가에매가없으므로부득이이곳에서매사냥하는매를주어야한다. (생략)

한 마리매도날릴수 없으니근일에어머니를봉양하는일이매우걱정되나형세가그러

하니어떻게하랴.2 7 ) (생략) (『정유일록』1 1월 9일)

1 1월에는 한창 매사냥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관청에서도 매가 없어서 매에 대한 요구를

쉽게 들어줄수 없음이 위의 기록을 통해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매에 대한 공급보다는 수

요가 많았기 때문인데 결국 오희문은 어머니를 봉양하는데 걱정이 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매를 줄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그 지역에서 가장 많은 매를 보유해야 하는 관청임에도 불

구하고보유하고 있는 매는 많지 않았던듯 하다. 

그렇다면 평강 지역에서는 주로 어느 계층의 사람들이 매사냥을 하였을까라는 의문이

든다. 일기에 나타나있는 몇 가지 사례를중심으로 살펴보자.

G-1. 두 마리 매가 꿩 5마리를 잡아왔는데, 모두 품관의매로 올 때에 빌려서왔다.2 8 )

(『기해일록』4월3일)    

G-2. (생략) 박안세를 길에서만났는데이 마을에서 멀지않은땅에피난와서있으며

매사냥을 하고집에돌아가고 있는데만나게되어말을세워두고 옛일을이야기하였다2 9 )

(생략) (『경자일록』3월2일) 

먼저 G - 2을 살펴보면, 피난 온 박안세라는 인물이 어떠한 지위에 있는지 정확하게 언

급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전부터 오희문을 알고 있었던점을 미루어볼 때 오희문과 비슷

한 양반층으로 짐작된다. 또한 피난 와서도 매사냥을 즐길 정도로 어느 정도의 경제력도

27) 李子美奴石守自龍仁覓鷹事到縣因以來此官家則無鷹故不得不以此處馴放鷹副(中略) 時無一鷹可放者近日奉親之事可慮可慮

然勢也如何如何(下略)

28) 兩鷹捉雉五首而納之皆品官鷹而來時借來

29) 逢朴安世於路次乃避寓于此里不遠地因鷹獵還家矣邂逅相値立馬敍舊



있다고 보여진다. G-1에서는 매를 소유한 사람의 계층이 명확히 품관으로 되어 있다. 주

지하듯이 품관이란 지방에 머물고 있는 전직 관리를 뜻하므로 오희문과 마찬가지로 양반

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매사냥을 주로 하는 인물들은 우리가 짐작하고 있듯이양

반층이었음은 새삼스럽지 않다.  

그러나 매사냥을 하는 계층은 양반층뿐만은 아니었다. 아래의 기록은 관련기록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그 가운데 몇 가지 사례를뽑은 것이다. 

H-1. 직동에사는백성이매로잡은꿩1마리를갔다가바쳤다3 0 ) (『무술일록』1 1월 2 6일) 

H-2. 오늘매사냥을하여전풍의매가두마리, 작은매는 4마리를잡았으며시중의매

는 1마리를잡았는데돌려주었으며전풍이잡은것 역시한 마리를주었다. 작은 매는춘

금이날렸으므로모두받았다.3 1 ) (『정유일록』1 1월 5일)

H-3. 늦은후에여러사람이말고삐를나란히하여출발하여오는데오는도중동네입

구에서매를날렸는데전풍과민시중의매는지금처음으로날려각각꿩 한마리를잡았

으며작은매는꿩 2마리를잡았다. 다만꿩을모는자가힘쓰지않아서저녁에는한마리

꿩도날리지못하므로다시잡을수없었다.3 2 ) (『정유일록』1 1월 4일)  

H-4. (생략) 오늘매사냥을하였는데저녁때까지도한마리의꿩도잡지못하고돌아왔

으니한탄스럽다. 꿩을몰때냄새를잘맡는개가없었으며또한수풀이우거져서여러번

놓쳤다고한다.3 3 ) (『정유일록』4월 3일)

위의 기록들에 의하면 매사냥을 집단이 매우 다양함을 알 수 있다. H-1을 보게 되면

직동에 사는‘백성’이 매사냥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H-2·3에서 나오는 전풍은 전문

적인 매사냥꾼이며 민시중의 경우에도 평민이다. 이처럼 매사냥은 양반계층뿐만 아니라

평민도 하였는데, 그러할 경우 매는 자신의 소유가 아닐 경우가 있으며, 단지 매 다루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매사냥이 가능한경우도있었다.

한편 위의 기록에서 볼 때 흥미로운 점은 매사냥이 집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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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直洞居百姓其鷹所捉雉一首來獻

31) 今日放鷹全豊鷹捉二小鷹捉四時中鷹捉一還給而全豊所捉亦給一首小鷹則春今放故全納

32) 晩後諸人共뵈發來來路放鷹於洞口全豊閔時中今始放之各捉一雉小鷹則捉二雉但驅雉者不力而夕則一雉不飛故更不得捉

33) 今日放鷹終夕不得一雉而還可歎可歎因驅雉時無善臭犬子又且草樹茂密果失不得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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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즉 여러 사람이 동일한 장소에서 여러 매로 꿩을 잡는 방식은 기존의 현장조사에서

알려졌던 매사냥 방식과는 다른 것이다.34) 

이러한 방식은 꿩을 모는 사람들의 수가 적고 하루에 매를 날릴 수 있는 회수가 몇 번

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여진다. 결국 이것은 매우 경제성

있는 매사냥방식이었다.  

매사냥의 성공 요소는 매의 훈련 정도도 있지만 꿩을 모는 일도 중요하였다. H-3에서

꿩을 모는 사람이 성의가 없어 꿩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는 언급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꿩을 몰 때는 사람뿐만 아니라 개도 이용되었음을 H - 4로 짐작할 수 있

다. 사실 수풀 속에서꿩을 날리는것은 사람보다는 개가 더욱 잘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아울러 매사냥에는 자연적인 조건도 매우 중요하였다. 수풀이 우거지게 되면 매를

잃어버리기도 쉽고 꿩도 또한 수풀 속으로 쉽게 숨을 수 있어 사냥이어려웠다. 아래의 기

록은 이와 관련하여 주목된다.

I. 소한과사견등이매를가지고북면으로갔는데이곳은수풀이먼저무성하나생각컨데

북면은아직덜자랐으므로곧그곳에서매사냥을하고자할뿐이다.3 5 ) (『정유일록』4월4일)

위의 기록에서 보듯이 수풀이 우거지게 되면 매사냥을 하기 힘들다. 이런 점에서 매사

냥의 시기는 주로 음력 9월부터 음력 4월 정도까지이며, 일기에는 이 시기에 매사냥을 하

였음을 알려주고 있다. 이것은 기존 현지조사에서 3∼4월에 매사냥을 하지 않는다는 구

술 내용과는 다르다는 점에서흥미롭다.3 6 )

이처럼 오희문의『쇄미록』에 나타난 당시의 매사냥 실태는 현지조사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있는 반면에다른 내용도상당히발견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이 일기 기록의중요

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당시 매사냥의 성격을 매사냥을 하여 획득한

‘꿩’의 용도를 중심으로 알아보자. 

34) 기존보고서에는한마리매로매사냥을하는방식만언급되어있다.

35) 小漢士見等持鷹往北面此處草樹先茂而想北面猶未盛長故近日欲放於其處耳

36) 이와관련하여현지조사에서는매사냥은음력 3 , 4월에는하지않는다고하고있다. 그리고그원인을 이때사냥을하면봄철이

라매가春情을내어도망을가기쉽고 꿩을잡아봤자, 꿩이새끼를까서 키울때이므로야위어있고고기도맛이없을 때이기

때문(배도식, 앞의책, p.458)이라든지또는매가한식무렵에고향생각을해서달아난다고믿기때문(김선풍, 앞의책, p.39)이

라고도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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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강원도평강지역에서의매사냥성격

이미 앞에서언급하였지만 매사냥을 하기 위해서는 매를 잡아서 훈련시키는 데 많은 비

용이 든다. 이처럼 많은 비용이 드는 매사냥은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을

까. 또한 매사냥을 둘러싸고 당시 지역에서는 어떤 이해관계와 갈등이 있었을까라는 점

등을 여기에서는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오희문을 중심으로 매사냥의 성격을 알아보면, 그는 매사냥을 직접 즐긴 경우가

많지 않았다.3 7 ) 일기에 의하면 오희문이 직접 매사냥을 나간 경우는 많지 않았으며, 주로

매사냥을 해 온 꿩을 받는 처지였다. 다시 말하면 그에게 매사냥은 오락적 기능보다는 다

른 기능이 강하였던 것이다.   

그 기능이란 다름 아닌 육류의 공급이었다. 제2장의 F기록에서 이미 보았듯이 매가 없

어지면 자신의 어머니를 봉양할 수 없다라는 그의 언급에서 그에게 매사냥은 어떤 의미

를 갖고 있는지를 확연하게 알 수 있다.38) 이런 측면에서 오희문은 상당수의 꿩을 획득하

였는데그 가운데무엇보다도 많이 공급한곳은 역시 평강현이었다. 

A. (생략)꿩 2마리닭 2마리를 얼음에채워서보냈다. 근래에 열이나서어머니의 혀에

바늘이돋고먹는것도점차주는데도맛있는것이없어서민망하던차에마침이때에미

치니즉시흰죽을끓이고꿩의다리를구워서바치니매우기쁘다. 관청의힘이아니면이

때에꿩고기를맛보기는매우어려운일이다.3 9 ) (『정유일록』7월5일)

평강현령인 오윤겸은 자신의 아버지 집에 곡식 등을 비롯하여 생활에필요한 여러 물품

을 공급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꿩이었다. 이처럼 오윤겸이 아버지에게 여러 물품을 제

공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의 관행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지방관의 경우 관청의 수입 가운

데 일부분을 이와 같은 용도로 쓸 수 있었던 것이다.4 0 ) 따라서 A의 기록에서 보듯이 여름

37) 5년간오희문이직접매사냥을나간경우는5회미만이다.

38) 일기에의하면오희문이평강에있는동안에가을부터봄까지의주요한영양공급원은 꿩이었으며, 꿩을얻기어려운여름동안

에는주로근처에서잡은민물고기를먹음으로써영양을보충하였다.

39) (上略)雉二首鷄二首照氷而送近因苦熱母主舌上生栗食飮頓減又無助味方悶之際適及於此時卽煮白粥兼燒雉脚供之深喜深

喜非官力如此時得嘗雉肉極難矣(下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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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꿩을구하기어려우나 관청의힘으로꿩을구해 오희문의어머니를봉양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당시 관청에서는 어느 정도의꿩을 오희문에게 제공하였을까.4 1 )

B. (생략) 전병한소쿠리, 새끼꿩2마리, 수박 2개, 가지 2 1개를가져왔다. 새끼꿩은계속

해서얻어먹으니역시관청의힘을알겠다. 어린 노루는이제이미커서잡을수 없다고

한다.4 2 )

관청에서는 여름에 주로 새끼 꿩을 제공하였는데, 이것은 짐작컨데 당시 꿩이 어리므로

포획이 쉬웠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노루의 경우에는 이미 성장하여 잡기가 어

렵다는 표현이 있기 때문이다. 아무튼 관청에서는 이 해 7월에 제공된 꿩의 경우에만도

총 1 3마리였으며, 노루의 경우에도 세 차례나 가져왔다. 이것은 매사냥을 할 수 없는 여

름에도일정한양의 꿩을 관청에서 확보할 수 있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이처럼 관청에서는 꿩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었을까. 이와 관련하여 먼저 당시 관청에

서 어느 정도로꿩을 획득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C-1. 관청에서매로잡은꿩1 0마리를갖고와서바쳤다.43)  (『무술일록』1월 3일)

C-2. (생략) 저물때에관청사람이물건을가지고들어왔는데생꿩 1 3마리, 마른 큰꿩

3마리(생략) 절인꿩 4마리로(생략)  평강군수가어머니생일로준비한찬을갖고온 것이

다.44) (『무술일록』1월4일)

C-3. 김억수가꿩한마리를바쳤다. 요사이얻은꿩이2 6∼7마리가되는데9마리는여

러곳에보냈고그나머지는수일내에모두썼다(생략)4 5 ) (『무술일록』1월6일)

40) 안정복에 의하면, 조선 전기에수령의경우봉록(俸祿)이 없으므로 모곡(耗穀, 환곡을받을때 매승(每升)마다 1홉을더 받는

것)으로필요한경비를마련하였는데, 율곡이이의경우이 모곡의수입을3등분하여그가운데1등분은사객(使客)과친구접

대에사용토록권하였다고한다. (안정복저·김동주역, 1 9 7 4 ,『臨官政要』, 을유문화사, p.83) 이처럼당시에는관의권력을이

용한수입도일정부분은수령이사적으로쓰는것을용인하고있었다. 오문겸이관물(官物)을자신의가족들에게제공하고있

는것도이러한관행으로인한것이었으나, 일기에의하면오희문은이로인하여지역여론이좋지않을까걱정하였다. 

41) 관청에서제공한대표적인육류는꿩과노루이다. 반면에돼지고기와소고기는매우귀해서거의제공되지않았다. 특히소고기

의경우오희문은서울에서필목1필로삶은고기한덩이를구할정도로가격이매우비쌌다. (『경자일록』2월2 1일)

42) (上略)煎餠一�兒雉二首西果二介茄子二十一介持來兒雉連續得食亦知官之力也兒獐則今已長大故不能捉云云

43) 官鷹所捉雉十首來納

44) (上略)昏縣人持物入來生雉十三首大乾雉三首(中略)生雉食�四首(中略)平康爲其母生辰備饌而來矣



326 1 6세기후반강원도평강지역의매사냥실태와그성격

위의 기록을 종합해 보면 오희문은 불과 며칠 사이에 관청에서만 무려 약 3 0여마리의

꿩을 얻고 있다. 이 밖에도 전 해 1 2월 2 9일에 1 3마리의꿩을 얻었으므로 모두 합하게 되

면 오희문이 관청에서 얻은 꿩은 모두 4 3마리나 된다. 이러한 꿩의 양은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46) 

이처럼 오희문이 관청에서 꿩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이 지역에 꿩이 많았

기 때문임은 이를 나위가 없다. 당시 이 지역에서는 꿩을 사고 팔 정도로 꿩을 얻을 수 있

었다.    

D - 1 . (생략) 또한개질지가이곳에서생꿩을사다가서울에팔려고오는초 1 0일사이에

떠난다고한다. (생략)4 7 ) (『무술일록』1월8일)

D-2. 덕노가서울로가는데보수로얻은무명으로꿩과닭을사서돌아갔다. (생략)4 8 )

(『경자일록』2월 3일)

꿩을 확보하기 쉬운 겨울철에 이곳에서는 꿩을 사서 꿩을 구하기어려운지역인서울에

팔아서 이익을 남길 수 있었던 듯 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꿩을 사서 서울로 갖고

간 것이다. 이렇게 된 까닭은 이 지역에서 겨울철의 경우 매사냥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다른 지역보다 꿩을 포획하기가 쉬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비록 이 지역에 꿩이 많더라도 관청에서 이를 포획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더

욱이 관청에서 매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단기간에 꿩을 얻을 수 있는 양은 한정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점에서관청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꿩을 획득하여야 했다. 

E-1. 김언신및전업, 박언수등이각각와서꿩 1마리를바쳤다. 저녁에는정세당이와

서꿩 1마리를바쳤다. 이는곧각호(戶)에서의례바치는것으로관청에들어가기를꺼려

45) 金億守雉一首來獻近日所得雉二十六七首而九首則送於諸處其餘數日內幾盡用之

46) 위의기록을제외하고도일기에의하면 정유년1 2월 2 9일에관청에서꿩 2 0마리, 그밖의사람이2마리를가져왔으며, 무술년

1월1일에김언신이꿩2마리, 1월2일에김원보, 이상, 고한필이가져온꿩이4마리였음이기록되어있다. 이 지역에서는새해

에인사하러오면서꿩을선물로주고받았으므로이시기에꿩을많이얻을수있으나, 이러한점을감안하더라도이시기에많

은꿩이획득되었으며특히관청에서확보한꿩이많았음을알수있다.

47) 且介叱知此處以生雉貿易欲賣於京來初十日間發程(後略) 

48) 德奴上京以其反同木貿雉鷄而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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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여기로가져온것일뿐이다.4 9 ) (『정유일록』1 2월 4일)

E-2. 조인손이관청에바칠꿩 1마리를가져왔다.5 0 ) (『정유일록』1 2월 2 4일)

평강현에서는 꿩을 백성들로부터 거두어들였던 것이다. 각 호마다 꿩 1마리를 관청에

바쳐야 하였다. 관청에 납부해야 할 꿩의 양이 일년에 몇 마리인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

서 알 수 없지만, 어쨋든 당시 백성들은 평강현에 꿩을 납부해야 하였으며, 이것을 지방관

이 임의대로 처분할 수 있었음을 위의 기록에서 보여주고 있다. 왜냐하면 관청에 납부해

야 할 꿩을 지방관의 아버지인 오희문에게 납부함으로써 면제되었음은 결국 지방관 임의

대로의처분이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이처럼 꿩을 관청에 납부하는 일은 다른 공물(貢物)과 마찬가지로 쉽지 않았으

므로 오희문에게 바침으로써 해결하려고 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아무튼 이러한 당시의

사회 상황으로 오희문은 다수의꿩을 얻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렇다면 일반인들은 관청에 납부해야 할 꿩을 어떻게 얻었을까. 꿩을 얻을 수 있는 대

표적인 방법은 두말할 나위 없이 매사냥으로 획득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매사냥에는 앞

에서도언급하였지만 많은 비용이 들뿐만 아니라 매를 얻기가쉽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기록들은 매사냥과는 다른 방법을 통하여 꿩을 잡을 수 있는 방

법을 보여주고 있어서주목된다.  

F-1. 이웃사람이 앞의밭에꿩 함정을팠는데마침장끼가함정으로떨어지는것을보

고즉시사람을보내서가져왔다. 내일다례에쓰기위해서이다.5 1 ) (『무술일록』1월1 4일)

F-2. 업산의매를오늘비로소날렸는데역시스스로잡지못하고개가 (꿩을) 물어와서

얻었다고한다.5 2)  (『무술일록』1 1월 1 9일)

일기에 의하면, 매사냥의 방법 이외에 꿩을 포획하는 방법으로는 꿩 함정을 파는 것과

개를 이용하는 두 가지 방법이 나오고 있다. 두 번째 방법은매사냥중에 발생한 일이기는

49) (前略)彦臣及全業朴彦守等雉各一首來獻夕鄭世當雉一首來獻此則乃各戶例納而憚於入官來呈于此爾(後略)

50) 趙仁孫官納戶雉一首來納于此

51) 隣人埋雉穽於前田適見雄雉落陷卽送人取來欲用於明日茶禮矣

52) 業山鷹今日始放得一雉亦非自捉爲犬所　而得之云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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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개만을 이용하는 것도 사용되었으리라고 본다. 이러한 방법이 매사냥 이외의 보

편적인 방법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아무튼 매사냥을 하기 어려운 여름철에도 오희문

은 일반인에게도 가끔 꿩을 얻었다는 점에서 매사냥 이외의 방법으로도 꿩을 획득하였음

을 짐작할 수 있다.53) 

이렇게 해서 얻은 꿩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는데, 오희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G-1. 업산의매가꿩을잡지못했다. 내일동지차례에쓸만한찬이없어서매우한탄스

럽다.5 4 ) (『무술일록』1 1월 2 4일)

G-2. 동지에콩죽, 편육, 생선구이, 탁주로차례를지냈다(생략)5 5 )『무술일록』1 1월 2 5일)

G-3. 업산이 꿩 두 마리를잡아 왔으므로 시사(時祀) 때에 쓰고자 한다.5 6 )『무술일록』

1 2월 2일)

G-4. 언명이일찍식사하고서울로갔는데, 한식때선친묘에제사지내기위해서이다.

단 생꿩을얻지못하여병아리를채워보냈는데관인이한마리꿩을보내어출발전에가

져와서즉시보냈다.57) (『무술일록』2월2 5일)  

G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오희문에게 꿩은 무엇보다도 제사에서 빠져서는 안될 음식이

었다. G-1·2에서 보듯이 오희문은 동지 차례 때 다른 고기나 생선이 제물로 올라가더

라도 꿩이 없어서 매우 한탄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그의 선친 묘에 제사를

지내러 갈 적에도 꿩이 없어서 병아리로 대신 채웠다는 그의 언급에서 꿩이 제사에 필수

적인 음식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당시 사람들에게 꿩을 확보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였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앞

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당시에 꿩은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육류원이었다. 다음의 기록들은

이와 관련된것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자.

53) 이웃고을인안협에살면서경제적여유가 있는사노(私奴)인연수가오희문에게양식과노루1마리, 꿩4마리를가져왔다. (『정

유일록』7월8일) 이밖에여름에관청이아닌일반인이오희문에게꿩을준사례가많지는않지만보이고있다. 

54) 業山不得雉明日冬至茶禮無饌可用深恨

55) 冬至也以豆粥切肉魚炙濁꽁行茶禮(下略)

56) 業山鷹捉二雉欲用於時祀時爾

57) 彦明早食後上京爲其寒食掃奠先墓故也但生雉未得只以鷄兒充送而官人持一雉未發前入來故卽付送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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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 (생략)다만 근래에묵은매가꿩을잘 잡지못하여아침저녁으로 반찬이없으니

매우한탄스럽다. (생략)5 8 ) (『정유일록』3월 5일)

H-2. 김억수가 팔에매를얹고서돌아왔다. 평강(윤겸-필자주)으로 가는길에 만났는

데, 한바리의땔나무를감해주고서돌려보냈다. 이매를길들여사냥하여늙으신부모를

공양한다고한다.5 9 ) (『무술일록』9월 1 0일)

H-3. 권좌수및 최윤원이 두부와콩을가져와서연포탕을 만들어서 배불리먹고서흩

어져돌아갔다. (생략)꿩한마리를연포탕을만들때즙을만들어썼다. (생략)6 0 )

(『정유일록』3월1 0일)

H-4. (생략)마침세 마리의꿩을가져왔다. 임산부의미역국에쓸 수 있으니매우다행

이다6 1 ) (『정유일록』8월 2 7일)

매사냥으로 인하여 꿩을 포획하지 않으면 반찬이 없다고 할 정도로 당시에 매 사냥은

영양 공급원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물론 이것은 당시 이 지역에 소나 돼지가

부족하고 꿩을 구하기가 다른 지역보다 수월하였기 때문이었지만, 매사냥을 통하여 늙으

신 부모를 공양한다고 할 정도로꿩이 차지하는 비중이매우 컸음을말해주고 있다. 

또한 H - 3·4에서 보듯이 육류가 부족하므로 꿩은 다양하게 요리되었는데, 연포탕을

만드는 재료로 활용된다든지 혹은 임산부의 미역국에 넣음으로써 육류 보충의 기회가 되

었다. 일기에 의하면 오희문이 임산부의 미역국에 꿩을 넣을 수 있어서 매우 잘 된 일로

생각할정도로꿩이 주요한 육류였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매사냥은 생활을 유지해 나가는 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존재였다. 그러나 매사냥

을 하기에는 비교적 경제력이 있어야만 가능하였다. 이와관련된몇가지 기록을 살펴보자. 

I-1. 그제 김업산이와서만났는데매를기르는값을얻고자하여정목(正木) 1필을주

었으나오히려부족하게생각하였다. (생략)  지난겨울부터초봄까지매사냥을하여잡은

것이 하루에적어도 5∼6마리 많게는 8∼9마리 혹 1 0마리에이르렀는데 우리집에 보낸

58) (上略)但近因陳鷹不肯捉雉朝夕無饌可歎可歎(下略)

59) 金億守臂鷹還來平康中路相逢乃減一�使之還去馴放此鷹以供老親云

60) 權座首及崔允元持泡太作軟泡飽食而散還(中略)雉一首軟泡時作汁用之(下略)

61) (上略)三雉適來可用於産婦藿湯多幸多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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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수일동안한마리이며몇달동안가져온것을계산해보아도불과2 5∼6마리에지나

지 않았다. (생략) 그 번상가또한이 매가잡은것으로준비하여주었으므로비록수고료

를 주지않아도오히려감사해야할 것이다. 하물며초여름부터개를잡아서먹인것이 7

마리에이르며개가없을때에는꿩을사서보내주고병아리를연달아서잡아보내준것

이 이미 1 0여 마리가넘으니다만앉아서기른공이한필의무명으로어찌부족하다는것

인가6 2 ) (『경자일록』9월 9일)

I-2. 저녁에김업산이현에서매를가지고왔는데곧윤겸이찾아보낸것으로서업산의

잡역을면제해주고매를길들여서꿩을잡아이곳으로바치게한것이다. 이매를보면몸

이적어겨우 7치가되나생긴모습이뛰어나니반드시좋은재주가있을것이다. 매가먹

을것이없다고하므로닭을잡아주었다.6 3 ) (『무술일록』1 0월 1 8일)

I - 1에서는 매사냥을 하기 위하여 매를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을 알려주고 있다. 오희문

이 사냥철이 끝나고 김업산이라는 전문적인 매사냥꾼에게 자신의 매를 맡겼다. 보통 매

는 겨울을 중심으로 매사냥을 하고 날려 보냈는데, 오희문이 갖고 있던 매는 워낙 우수하

여 놓아주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일기에서 언급한 것처럼 매먹이로 꿩과 개를 모두 1 7마리나 제공하였으며, 이

와는 별도로 매를 돌보아주는 공으로 무명 1필을 주었던 것이다. 이처럼 그 비용이 적지

않은 데 비하여 갖고 온 꿩은 모두 3 0마리도 되지 않았다는 일기의 표현대로 매의 양육이

그다지 경제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오희문의 경우 비록 경제성이 없다라도 꿩

이 꾸준하게 필요하기 때문에어쩔 수 없이 매를 길렀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오희문처럼 본인이 직접 매를 관리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매사냥을 시킬 경

우 매사냥을 직접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이익이 있었을까. 즉 일방적으로 자신의 지위

를 이용하여 매사냥을 시키는 사람들에게는 제공되는 것은 없었을까하는 의문이 든다.

이에 대해서는 위의 기록을 살펴보면, 매를 위탁받아서 매사냥을 하는 경우 비교적 그 대

62)  昨昨金業山來謁欲得養鷹之價正木一疋給之意猶不足(中略) 去冬及初春放鷹所捉日不下五六首多則至於八九首或十餘首而

吾家所送或數日一首而計其數月所獻不過卄五六首(中略) 其上番價亦以此鷹所捉備償雖不給陳價猶可感矣�且自初夏逐月

捉犬給食至於七口而其間無犬之時買雉給送又以鷄兒連續捉送又計雉鷄已過十餘首只自作食坐養之功而已一疋之木豈其不

足哉(下略)

63) 夕金業山自縣臂鷹入來乃平康覓送使業山除雜役馴放捉雉入納于此矣觀此鷹體小僅七寸 然形貌俊逸 必良才云云鷹食乏絶云

故捉鷄給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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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우선 경제적인 면에서는 매를 이용하여 잡은 꿩을 모두 매의 소유주에게 바치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잡은 꿩의 일부를 팔음으로써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었다. I-1에서 보듯

이 김업산은 매사냥을 통하여 가산을 축적하여 자신의 번상을 대신할 사람을 살 수 있었

던 것이다. 또한 오희문에게 관리비 명목으로 무명 1필도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경제적인 보상 말고도 매의 소유주에 따라서 다른 보상도 제공받을 수 있었다.

I - 2의 기록이 그것으로 오희문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매를 관리하는 사람에

게 잡역(雜役)을 면제해 주었던 것이다. 이것은 물론 자신이할 수 없는 것이며 자신의 아

들인 평강현령의 지시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처럼 매사냥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다

면, 생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었다. 이런 점에서 평강현 사람들은 앞의 기록에서 보았듯

이 다투어 매를포획하고자 했던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매사냥은 항상 지역민들 사이에갈등을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될 수 있었

다. 즉 매를 소유한사람과그렇지않은 사람과의 갈등이 그것으로 이와 관련된 기록을 일

기에서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J-1. 김오십동이 생꿩 2마리를 가지고와서바쳤다. 술을 주어돌려보냈는데, (김)업산

의아버지이다. 업산이란놈이이전에큰매를상하게한것으로인하여불순한말을많이

하였으므로이로인하여붙잡아가둔지 1 0여일이되고마침내곤장을때렸으므로그 아

버지가와서그 아들의공손치못함을말하고와서바쳤던것이나풀어주지 못한다고 하

고짐짓 (그꿩을) 받으니마음이매우불안하다. (생략)6 4 ) (『무술일록』1월1 3일)     

J-2. 매를찾는일로모든마을사람들을보내어산에서찾았다. 아침전에찾지못하면

반드시다른지역으로갔을것이나안타깝다. 식후에춘금등으로하여금다시가서찾도

록하였다.6 5 ) (『정유일록』1 0월 2 2일) 

J - 1에서 보면 김업산이 매의 관리로 인하여 오희문에게 불손하게 대하자, 오희문이 관

가에 연락하여 김업산을 잡아 가두고 벌을 주었던 것이다. 이로 인하여 김업산의 아버지

64) 金五十同生雉二首來獻饋酒而送乃業山之父也業山者前日以大鷹致傷之故多發不順之言因此捉囚十餘日竟乃杖罰而其父來言

其子之不恭爲來獻之却之不可姑可受之心甚不安(下略)

65) 覓鷹事令里中人盡送搜山朝前不得必遠去他境也可恨食後又令春金等更去覓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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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김오십동이 꿩을 가져와서 아들의 구명운동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김업산은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전문적으로 매를 훈련시키고 사냥할 수 있는 사냥꾼

이었다. 그런데 매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결국 오희문과 갈등이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하

여 결국 잡혀가게 되었던 것이다. 오희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김업산을 구금하였

던 것으로 이러한갈등의소지는매사냥을 둘러싸고 항상 발생할수 있는 것이었다. 

그 뒤 김업산은 곧 풀려난 듯 하다. 왜냐하면 그해 1월 2 4일에 관청에서 매를 납부하는

문제로 김업산의 아버지를 잡아가서 김업산이 다시 오희문을 찾아왔다는 내용이 일기에

언급되어 있기 때문이다.6 6 ) 아마도 이전에 김업산이 상하게 한 매 대신에 관청에서는 다

른 매를 요구하였던 듯 하다. 이 일은 그 뒤에 일기에 언급이 없어서 어떻게 해결이 되었

는지 알 수 없지만, 아무튼 그 해에는 김업산이 오희문에게 꿩을 바치지않았던 점으로 비

추어 볼 때 원만하게 일이 처리되지는 않았던 듯 하다. 이러한 일들은 결국 매를 다룰 줄

알기 때문에발생한 일로 앞서의경제적인 부의 축적과는 다른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J - 2에서는 오희문의 매가 달아나자 온 마을 사람을 동원하여 매를 찾고 있음을 보여주

고 있다. 사실 매는 오희문의 소유이므로 다른 사람들이 찾을 필요는 없으나, 아침 일찍

온 마을 사람들을 동원되었다. 이것은 오희문의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아마도 마을 사람

들의 불평을 샀을 것으로 생각된다. 당시 사회에서는 이러한 것이 흔한 관행이기는 하지

만, 이처럼 매사냥을 둘러싼 세력있는 매소유자와 피지배자와의 갈등 또한 당시의 사회

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매사냥에서도

당시 사회의한 단면을살펴볼 수 있다는점에서 주목된다.   

Ⅳ. 맺음말

지금까지 오희문의『�尾錄』을 통하여 1 6세기 강원도 평강 지역에서 행해졌던 매사냥

의 실태와 성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매사냥의 실태는 매의 포획과정, 매의 거래가

격, 매사냥지역, 매사냥 계층, 매사냥의 시기 등을 알아 보았는데, 매의 포획방법은 그물

에 닭 등을 미끼로하여 잡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흥미로운 것은 산신에게 제사를지내

66) 『무술일록』1월2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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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등 매 포획과관련된속신(俗信)이 있었다는 점이다. 

다음으로는 매의 거래가격은 길들이지 않은 매의 경우에는 그다지 비싸지 않았으나, 길

들인 매의 경우 매우 가격이 비싸서 경제적 여유가 없는 계층은 살 수가 없었다는 사실이

다. 당시 매사냥은 여러 지역에서 이루어진 듯 하나,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는지에 대해서

는 일기의 자료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렵다. 다만 기존에 알려진 대로 이시기에 왕실 중심

으로 행해졌던 것은 아님이 분명하다. 매사냥을 하던 계층은 역시 양반을 비롯한 지배층

이었으나, 평강 지역의 경우 일반 백성도 하였으며, 그 시기는 음력 5월에서 8월까지를

제외한가을·겨울에 주로 이루어졌다. 

한편 당시 매사냥의 성격에 대해서는 당시인들에게 포획한 꿩이 갖는 의미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오희문의 경우 꿩은 제사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제물이며, 닭보다 꿩을 훨씬

중시하였다. 당시 오희문에게 꿩은 소고기나 돼지고기보다 중요한 영양 공급원이었으며,

매사냥도 육류를 얻기 위한 목적이 컸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이런 점에

서 지금까지 매사냥의 오락적 성격만을 강조했던 기존 연구는 재고해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매사냥은 오락적 기능과 아울러 생계 기능이 혼재해 있는데, 상류층일수록 오락적

기능에 중점을 두었을 것이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일수록 생계 기능이 더욱 강하였

다고 보여진다. 

매사냥은 매의 유지, 매사냥 방식 면에서 지배층과 피지배층과의 갈등의 소지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가령 하층민인 김업산처럼 매를 둘러싸고 지배층인 오희문에 은근히 저

항하는 인물도 생기기도 하였다. 이런 점에서 매사냥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당시 사회

의 지배관계를 반영하고 있다는점에서흥미롭다.  

일기는 개인의 세밀한생활부분까지 알려줄 수 있는 자료이지만, 개인의 체험을 중심으

로 기록하였다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가 있다. 이런 점에서 1 6세기 가운데 불과 5년 기간

동안에 나타난 일기 내용만으로 당시의 매사냥 전모를 파악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의 내

용은 다른 지역, 시기, 계층에서는 얼마든지 그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

므로 앞으로 다른 일기를 중심으로 좀더 세밀한 고찰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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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16th Century Hawking in Pyeongang area, Gangwon-do

Kim, In-Kyu
Cultural Properties Administration 

Historically, hawking/falconry refer to the hunting for pheasants, birds and hares using a

hawk. In spite of its long history, not so many studies were found and/or have been performed.

Examining researches, hawking has been enjoyed solely by the royal families until the early

Joseon Dynasty but it has been popularly spread among the people in the 18th century, empha-

sizing recreational factors of it.  

The researches, however, dealt only with the limited data published by the government while

a diary, Swaemirok written by Oh Hi-Mun, an intellectual in the 16th century noted the realities

and characteristics of hawking at that time.  

According to the diary, hawking has been spread all over the country in the 16th century and

the people as well as the royal families enjoyed it. The hawking season has been continued for a

year except for summertime trees and plants grow thick. For the hawking, they need to be per-

mitted officially or under a tacit consent.  

In those days, beef and pork are very rare. A peasant acted as, therefore, an excellent alterna-

tive and was served up for a religious service. In view of the truth, it could be stated that peas-

ant-hawking was important for recreational activities as well as for their living. 


